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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산업(섹터) 분석 — K-방산과 군용 차량 시장의 구조적 성장 

1-1. 한국 방위산업의 정의와 시장 구조 

한국 방위산업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방부·방위사업청이 관장하는 국방 물자 생산 산업을 의

미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무기 체계(전차, 항공기, 함정, 유도무기 등)의 연구개발·생산·정비를 담당하는 기업군을 

지칭하며, 넓은 의미로는 방위력개선비로 집행되는 국방 R&D, 획득, 군수지원까지를 포괄합니다. 2024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기업 수는 약 83개사이며, 이 중 체계 업체(완성품을 정부에 납품하는 기업)와 부분

품 업체로 나뉩니다. 기아는 1973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래 전술 차륜 차량 분야의 유일한 체계 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적으로 한국 방산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본질적으로 B2G(Business-to-

Government) 모델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유일한 발주처이며, 소요군(육·해·공군·해병대)이 요구운용능력(ROC)을 

제시하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방위사업청이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

정에서 국방기술품질원(DTAQ)이 품질 보증을 담당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수출 시장의 경우 B2G가 아닌 

G2G(정부 간 거래)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방산 기

업이 실행 계약을 맡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방산 기업의 영업 활동에 정부 외교력이 결합되는 '국가 주도 방산 

수출' 모델이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기아 특수사업부의 엔지니어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설계 엔지니어가 순수한 기술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 대응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유

가 바로 이 시장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1-2. 한국 방위산업이 맞이한 '슈퍼 사이클'의 실체 

한국 방위산업은 2022년을 기점으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업계에서는 '방산 슈퍼 사이클'이

라 부릅니다.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3개 국내 방산 기업의 2024년 방산 부문 매출은 26.8조 원으

로 전년(20.2조 원) 대비 32.6%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 

성장세는 2025년에도 가속되어, 방산 빅4(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LIG넥스원) 합산 매출

이 40.45조 원, 영업이익 4.63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를 반도체 산업과 비교하면 그 위상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방산 빅4의 영업이익률이 반도체보다 낫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2025년 현대로템의 방산 영업이익률 17.2%는 같은 시기 SK하이닉스(약 30%)보다는 낮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약 15%)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슈퍼 사이클의 촉발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GDP 대비 국방비를 4%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한국산 무기(K2 전차·K9 

자주포·천무·KLTV)를 대량 도입하는 가장 큰 고객국이 되었습니다. 둘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로 한국 

자체 국방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3축 체계(킬체인·KAMD·KMPR)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셋째, 

K-방산 무기 체계가 실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 공급 K2·K9의 간접 검증)과 해외 비교 시험을 통해 성능

·가격·납기 삼박자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수출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급상승했습니다.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2024년 세계 100대 방산 기업 목록에 한국 기업 4곳이 진입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1위), LIG넥스원(60위), 현대로템(80위), KAI(83위)가 이름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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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으며, 4개사 합산 무기 매출은 1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

서 단순한 '가성비 무기 수출국'에서 '글로벌 톱10 방산 국가'로 위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3. 방산 수출 154억 달러 시대의 구조적 동인 

K-방산 수출 실적을 연도별로 추적하면, 2021년 72.5억 달러→2022년 173억 달러(폴란드 프레임워크 계약 포

함)→2023년 140억 달러(대형 계약 연기 효과)→2024년 96억 달러(일시 조정)→2025년 154억 달러(전년 

대비 +60.4%)로 변동이 있었으나,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173억 달러에는 폴란드와의 프

레임워크 계약(수년간 분할 집행) 전체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수치가 높았고, 2024년에는 대형 계약 

체결이 이연되면서 일시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154억 달러는 실집행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26년 방산 수출을 27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글로벌 점유율 5% 이상) 달성 목표와 궤를 같이합니다. 핵심 수출 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현대로템의 K2 전차(폴란드 1,000대, 루마니아 300대 협상 중, 중동 진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

포(폴란드 672문, 이집트 200문, 호주 30문), K239 천무(폴란드 288대), 천궁-Ⅱ(UAE·사우디), LIG넥스원의 

천궁-Ⅱ 유도탄, KAI의 FA-50(폴란드 48대, 말레이시아 18대)이 주력입니다. 여기에 기아의 KLTV(소형전술차)

가 폴란드 400대 수출 계약(약 4,580억 원)을 통해 유럽 시장에 진입한 것은, 기아가 빅4 못지않은 수출 실적

을 방산 차량 분야에서 달성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수출 지역을 보면, 폴란드가 단연 최대 시장이지만, 중동(사우디아라비아·UAE·이집트), 동남아(말레이시아·인도네

시아·필리핀), 남미(페루·콜롬비아), 북유럽(노르웨이·에스토니아), 오세아니아(호주) 등으로 다변화가 진행 중입니

다. 특히 RAND연구소는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단순 무기 거래를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오프셋)을 포함

하는 '생태계 수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기아 특수사업부가 KLTV의 폴란드 현지 생산(PGZ 

산하 로소마크사와의 기술 이전 합의)을 추진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1-4. 국방비 예산 추이와 방위력개선비의 구조적 확대 

국방비 예산의 추이는 방산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선행 지표입니다. 2026년 국방예산은 66.3조 

원으로 전년(61.6조 원) 대비 8.2% 증가하며, 이는 2019년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무기 

체계 획득 예산)는 20.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었고, 전력운영비는 4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

습니다. 방위력개선비 내에서도 3축 체계(킬체인/KAMD/KMPR) 예산은 8.86조 원(+22.3%), R&D 예산도 

19.4% 증가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변화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국방비 확대 로드맵입니다.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현재 약 2.8%에서 3.5%로 상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향후 연평균 

7.7%의 국방 예산 성장이 필요하며, GDP 대비 3.5% 달성 시 연간 국방비 규모는 약 100~1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현재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국방비가 2.7조 달러

(약 3,600조 원)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NATO 회원국들이 GDP 대비 2% 이상 국방비 지출을 약속하면서 유럽

의 국방비 증가가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국방비 확대는 기아 특수사업부에 두 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국내 군용 차량 교체 수요의 

확대입니다. 한국군은 현재 수만 대의 노후 군용 트럭(K311·K511·K711 등 1970~80년대 모델)을 운용 중이며, 

이를 KMTV로 교체하는 사업이 향후 10~15년간 지속됩니다. 둘째, 수출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입니다. 유럽·중

동 국가들의 국방비 증가가 전술 차량 구매로 이어지면, KLTV·KMTV의 해외 수주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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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군용 차량 시장의 글로벌 규모와 핵심 기술 트렌드 

글로벌 군용 차량 시장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조사 기관마다 정의 범위(장갑차만, 비장갑 

전술 차량 포함 여부, 군용 트럭 포함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장갑

차량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324~516억 달러 규모이며, 2030년까지 연평균 3.3~5.4%의 성장이 전망됩니

다. 비장갑 전술 차량과 군용 트럭까지 포함하면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집니다. 

기술 트렌드 측면에서 세 가지 변화가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군용 차량 전동화입니다.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군용 차량 전동화 시장은 2025년 34.7억 달러에서 2030년 68.2억 달러(CAGR 14.5%)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완전 전기 차량(BEV) 세그먼트의 CAGR은 16.5%에 달합니다. 미 육군은 이미 경전술

차(JLTV) 후속 프로그램에서 하이브리드/전기 파워트레인 요구 사항을 포함시켰으며, 영국·독일·프랑스도 군용 

차량 전동화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이 트렌드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전동화 기술(E-GMP 플랫폼, 800V 아키텍

처, 수소 연료전지)을 보유한 기아 특수사업부에 잠재적으로 유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둘째, 무인지상차량(UGV)의 부상입니다. Data Bridg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UGV 시장은 2025년 36.4

억 달러에서 2032년 67.6억 달러(CAGR 8.5%)로 확대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도 현대로템이 HR-Sherpa(무인 

보급 차량),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Arion-SMET(무인 수송 차량)를 개발 중이며, 기아도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군용 플랫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네트워크 중심전(NCW) 개념에 기반한 차량 디지털화입니다. 기존의 군용 차량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었

다면, 미래 전술 차량은 전장 네트워크의 '노드(node)'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내 C4I(지휘·통제·통

신·컴퓨터·정보) 시스템 통합, 전자전 방호(EMP 차폐), 사이버 보안, 센서 퓨전 등이 차량 설계 단계부터 고려되

어야 합니다. 기아의 KMTV가 EMP 차폐, 어라운드뷰 모니터, 디지털 계기판 등을 기본 탑재한 것은 이러한 디

지털화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1-6. 가치사슬 구조와 핵심 수익 지점의 변화 

한국 방산 가치사슬은 크게 네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최상위에 정부 계층(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

질원)이 위치하며, 이들이 소요 결정·기술 검증·품질 보증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체계 업체(현대로템·한화에어

로스페이스·KAI·LIG넥스원·기아 등)가 완성품을 설계·조립·납품합니다. 세 번째 계층은 핵심 부분품 업체(현대위

아·풍산·STX엔진·한화시스템 등)로, 엔진·포신·탄약·전자 장비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300여 개

의 중소 부품 업체가 볼트·너트에서 특수 강판까지 다양한 소재·부품을 제공합니다. 

이 가치사슬에서 수익성의 변화가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체계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2022년 4~5%에서 

2025년 11~17%로 급등한 것은, 내수 중심(이익률 3~5%)에서 수출 중심(이익률 15~20%)으로 매출 구조가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출 계약은 국내 조달 대비 단가가 높고, 기술 이전·후속 군수지원(ILS)·교육 훈련 등 

부가 서비스 매출이 동반됩니다. 이는 '생태계 수출'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하고 있으며, 체계 업체

의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개선시키는 핵심 동인입니다. 기아 특수사업부 역시 KLTV 폴란드 수출에서 차량 납품

뿐 아니라 기술 이전·현지 생산 지원·후속 군수지원 패키지를 함께 제공하는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7. 주요 플레이어 경쟁 구도 — 국내와 글로벌 

국내 지상 방산 시장의 경쟁 구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궤도형 장갑 차량(전차·보병전투차·장갑차)은 현대로템이, 

화력 체계(자주포·MLRS·장갑차 일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륜형 전술 차량(소형전술차·표준 트럭)은 기아

가 각각 사실상 독점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들 간의 직접 경쟁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수출 시장에서 '팀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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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 패키지 딜을 구성하는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자는 다릅니다. 기아 KLTV의 직접 경쟁 제품은 미국 Oshkosh의 JLTV(Joint Light 

Tactical Vehicle), AM General의 HMMWV(험비), 이탈리아 IVECO Defence의 LMV, 터키 BMC의 Amazon, 

프랑스 Arquus의 Sherpa 등입니다. KMTV(중형표준차)의 경쟁 제품은 미국 Oshkosh의 FMTV(Family of 

Medium Tactical Vehicles), 독일 MAN의 HX 시리즈, 체코 Tatra의 T815 시리즈, 스웨덴 Scania의 군용 트

럭 등입니다. 기아의 핵심 경쟁 우위는 가격입니다. KLTV의 대당 가격은 약 1.2~1.5억 원으로, 미국 JLTV(약 

4~5억 원)의 3분의 1, 험비(약 2.5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가격 경쟁력에 현대차그룹의 품질 신뢰성과 8

단 자동변속기·전자제어 서스펜션 등 상용차 기술이 결합되면서, '가성비 최강 전술 차량'이라는 포지셔닝을 확립

하고 있습니다. 

1-8.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K-방산은 일시적 호황이 아닌 구조적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면접에서는 단순히 "방산이 잘 나간다"는 인

식을 넘어, GDP 대비 국방비 3.5% 상향 합의, 방위력개선비 20.2조 원 돌파, 군용 차량 전동화 시장 CAGR 

14.5% 등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산업의 구조적 성장 동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아 특수사업부

의 위치를 "전술 차량이라는 니치 마켓에서 한국 유일의 OEM 플레이어"로 규정하고, 상용 기술 융합이라는 차

별점이 전동화·자율화 트렌드에서 어떤 경쟁 우위로 전환되는지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

어, "군용 차량 전동화 시장이 2030년까지 CAGR 14.5%로 성장하는데, 현대차그룹의 E-GMP·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아 특수사업부는 이 트렌드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논리 구조를 면접에서 제

시하면 산업 이해도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또한 RAND연구소의 '생태계 수출' 분석이나 SIPRI의 한국 

방산 기업 글로벌 100대 진입 사실을 언급하면, 글로벌 관점에서의 K-방산 위상 변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

을 줄 수 있습니다. 

 

CHAPTER 2: 주요 기업 비교 및 기아 포지셔닝 — 빅4 사이 '유일한 OEM'의 전략적 위치 

2-1. 한국 방산 기업 경쟁 지형의 재편 

한국 방산 시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포병·장갑차·MLRS·방공), 현대로템(전차·장갑차·UGV), KAI(항공기·헬기), 

LIG넥스원(유도무기·C4I)의 빅4 체제로 구성됩니다. 2024~2025년 사이 이 경쟁 지형에 두 가지 큰 변화가 발

생했습니다. 첫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해양·육상·항공을 아우르는 한

국 최초의 '통합 방산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5년 연결매출은 26.6조 원, 영업이

익 3조 원(사상 최대)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현대로템이 폴란드 K2 전차 수출의 본격화로 매출과 수익성이 급

등하면서, 방산 영업이익률 17.2%라는 업계 최고 수익성을 달성했습니다. 

이 중 기아 특수사업부는 빅4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포지션에 위치합니다. 빅4는 방산이 사업의 핵심(한화에어로, 

KAI, LIG넥스원) 또는 주요 성장 축(현대로템)인 반면, 기아에게 특수사업은 전체 매출의 약 0.2%에 해당하는 

작은 사업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아 특수사업부의 전략적 중요성을 축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기아는 전술 차

륜 차량이라는 특화된 영역에서 한국 내 유일한 OEM이며, 빅4와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

성하기 때문입니다. 

2-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통합 방산 제국의 부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기준 한국 방산 기업 중 매출 1위이자, SIPRI 글로벌 21위의 대형 방산 기업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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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 제품은 K9 자주포(글로벌 베스트셀러), K239 천무(다연장로켓), K21 보병전투차, 레드백 장갑차(호주 

수출), 타이곤(4x4/6x6/8x8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한화에어로의 강점은 포병·장갑차·방공·항공엔진·위성·함정을 

아우르는 풀라인업 포트폴리오와, 한화오션 인수를 통해 확보한 해양 방산 역량입니다. 수주잔고는 37.2조 원으

로 업계 최대이며, 수출 비중이 71%에 달해 내수 의존도가 낮습니다. 

기아와의 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한화에어로의 '타이곤' 장갑차입니다. 타이곤은 4x4부터 8x8까지 다양한 구동 

방식의 차륜형 장갑차로, 기아의 KLTV·KMTV가 담당하는 전술 차량 영역과 일부 겹칩니다. 특히 한화에어로가 

칠레 차륜형 장갑차 현대화 사업에 타이곤을 제안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기아의 전술 차량 영역에 한화에어로가 

침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타이곤은 방호 등급이 높은 '장갑차' 영역에 위치하며, 기아의 KLTV·KMTV는 

'전술 트럭·소형전술차' 영역이므로, 직접적 경쟁보다는 인접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차이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2-3. 현대로템 — K2 전차의 글로벌 히트와 그룹 내 역할 분담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그룹 산하의 방산·철도 전문 기업으로, K2 전차(흑표)·K808 장갑차·UGV를 핵심 제품으

로 보유합니다. 2025년 방산 매출은 약 3.4조 원이며, 영업이익률 17.2%는 업계 최고입니다. 현대로템의 가장 

큰 강점은 K2 전차의 수출 성공입니다.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1·2차 합산, 총 계약 금액 약 13조 원 추정), 

루마니아에 300대 협상 진행 중, 중동(UAE·사우디) 변형 모델(K2 중동형) 제안 등으로 수주잔고 29.8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페루에 K2 전차 54대와 K808 장갑차 141대를 패키지로 공급하는 약 20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진행 중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현대로템과 기아의 역할 분담은 매우 명확합니다. 현대로템은 궤도형 중(重)장비(전차·장

갑차·UGV)를 담당하고, 기아는 차륜형 경(輕)·중(中) 플랫폼(전술 트럭·소형전술차)을 담당합니다. 이 역할 분담

은 수출 시 '패키지 딜' 구성에 매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화에어로의 K9·천

무와 함께 기아의 KLTV를 패키지로 제안함으로써, 지상 전력의 전 스펙트럼을 한국산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K9·천무·FA-50·KLTV를 모두 도입하여, 사실상 한국이 폴란드군의 지상·항공 전력 

현대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2-4. LIG넥스원과 KAI — 유도무기와 항공의 강자들 

LIG넥스원은 천궁-Ⅱ 대공미사일, L-SAM(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해성(함대함 미사일), 비궁(휴대용 대공미사일) 

등 유도무기 분야의 국내 독보적 기업입니다. 2025년 매출 약 4조 원, 수주잔고 26.2조 원을 기록했으며, 천궁

-Ⅱ의 중동 수출(UAE·사우디)이 가시화되면서 수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KAI는 FA-50 경전투기, 수

리온 기동헬기, KF-21 보라매 차세대 전투기를 보유한 항공 방산 기업으로, SIPRI 글로벌 83위에 위치합니다. 

FA-50의 폴란드 48대, 말레이시아 18대 수출이 확정되었으며, KF-21의 인도네시아 공동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 두 기업은 기아 특수사업부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 시장에서 '팀 코리아'의 일원

으로 함께 패키지 딜에 참여하거나, 기아의 전술 차량이 LIG넥스원의 천궁-Ⅱ 발사대 탑재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등 협력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2-5. 기아 특수사업부의 고유한 포지셔닝 — 세 가지 차별화 축 

기아는 빅4와 달리 글로벌 자동차 OEM의 특수사업 부서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이 포지셔닝의 핵심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대자동차그룹의 R&D·부품·파워트레인 인프라를 직접 활용하여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성 검증 기간

을 단축합니다. KLTV는 모하비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V6 3.0L 디젤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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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그룹의 양산 부품을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KMTV 역시 상용 엔진·변속기를 적용하여 부품 공용화율을 높였습

니다. 이를 통해 군용 차량 전용 파워트레인을 별도 개발해야 하는 경쟁사(Oshkosh, IVECO 등) 대비 개발 비

용과 기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부품 공급망을 활용하면, 수출 후에도 부품 수

급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KLTV는 대당 약 1.2~1.5억 원으로, 미국 험비(2.5억 원)의 

약 절반, JLTV(4~5억 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가격 차이는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결정적인 경쟁 우위로 

작용합니다. K-방산 전체의 성공 공식인 "미국·유럽 대비 70% 가격에 90%의 성능"이 기아 전술 차량에도 그대

로 적용됩니다. 

셋째, 민수·군수 양산 경험의 이중 활용(Dual-Use) 역량입니다. 기아는 연간 300만 대 이상의 승용차·상용차를 

글로벌에서 생산하는 세계 10위권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이 대량 생산 노하우가 군용 차량 품질 관리와 원가 절

감에 직접 전이됩니다. 특히 PBV(Purpose-Built Vehicle) 사업과의 시너지가 주목할 만합니다. 기아가 추진 중

인 PV5·PV7 등 PBV 플랫폼은 특수 목적 차량의 개발 방법론과 상당 부분 겹치며, 특수사업부의 수십 년간 축

적된 미션 특화 차량 개발 경험이 PBV 설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2-6. 최근 6개월 주요 이슈 — 수출 계약과 신규 플랫폼의 동시 진행 

2025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 기간 동안 K-방산 시장에서는 다수의 대형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폴란드 시장에서는 현대로템이 2025년 7월 K2 전차 2차 계약(180대, 약 6.5조 원)을 체결했고, 한화에어로스

페이스는 천무 유도탄 3차 집행 계약(5.6조 원, 2025년 12월)을 확보했습니다. 기아는 폴란드 PGZ 산하 로소

마크사와 KLTV 기술 이전 부속 합의서(2025년 8월)를 체결하여 현지 생산 기반을 마련 중이며, 폴란드에서 

KLTV는 '레그완(Legwan)'이라는 현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2026년 폴란드군에 KLTV(레그완) 400대를 인도하

는 일정이 진행 중이며, 초기 물량은 한국 광주 공장에서 생산·수출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폴란드 현지 조립 비

중을 높이는 로드맵입니다. 이 기술 이전 모델은 기아에게 폴란드를 유럽 전술 차량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동 시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SAMI(Saudi Arabian Military Industries)와의 군용 차량 현지 생산 

MOU(WDS 2024에서 체결)가 후속 협상 단계에 있으며, UAE에 KLTV 섀시를 수출하여 현지에서 장갑화 작업

을 수행하는 모델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한화에어로의 K9 자주포 200문(약 2조 원) 계약이 추진 

중이며, 기아의 전술 차량이 패키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신규 이슈는 기아의 군용 타스만 플랫폼입니다. 2025년 2월 IDEX(아부다비 방산 전시회)에서 

군용 타스만 픽업을 최초 공개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서울 ADEX에서 타스만 지휘 통신차가 육군 표준 지휘

차량으로 선정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타스만 군용은 상용 타스만 픽업 트럭(2.2L 디젤 210마력)을 기반으로, 

1.1톤 적재 능력, 800mm 도하 능력, 러기드 서스펜션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레거시 1/4톤 차량(K131)을 대

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기아가 KLTV(중형 전술)·KMTV(대형 표준)에 이어 경량 전술 차량 영역까지 제

품 라인업을 확장하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2-7.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와 기아의 대응 

글로벌 전술 차량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Oshkosh는 JLTV 프로그램에서 약 

55,000대를 미 육군·해병대에 납품하며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했으나, 대당 가격이 높아 동맹국 수출에서는 한

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의 BMC는 Amazon 4x4를 중동·아프리카에 적극 수출하며 기아의 잠재적 경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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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Plasan은 방탄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아 KLTV의 방호 키트 장착 시 

경쟁해야 할 상대입니다. 

이에 대해 기아는 두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파생형(Variant) 전략'으로, 하나의 기본 플랫폼

(KLTV)에서 다양한 파생형(정찰용·수송용·지휘용·무장 탑재용·드론 탑재용)을 개발하여 고객국의 다양한 요구 사

항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다른 하나는 '패키지 딜 전략'으로, 현대로템·한화에어로와 함께 전차+자주포+전술차

량을 패키지로 제안함으로써, 단일 제품 경쟁이 아닌 '체계 통합(System of Systems)' 차원의 경쟁으로 전환합

니다. 

2-8.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기아 특수사업부를 "빅4 대비 규모가 작은 후발주자"로 인식하면 치명적 오류입니다. 기아의 정확한 포지션은 "

전술 차륜 차량의 독점적 공급자"이며, 빅4와는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현대로템·한화에어로스페이

스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에 대해 궤도형 대 차륜형의 역할 분담, 상용 기술 기반의 가격 경쟁력, 현대차그

룹 인프라 활용이라는 세 가지 차별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KLTV 가격이 JLTV의 3분의 1이라는 

점, 폴란드 기술 이전 모델이 유럽 수출 교두보가 된다는 전략적 맥락, 그리고 군용 타스만이 경량 전술 차량 시

장까지 라인업을 확장하는 움직임이라는 점까지 연결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왜 빅4가 아닌 

기아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저는 전술 차륜 차량의 개발 설계를 하고 싶고, 이 분야에서 한국 유일의 OEM은 

기아"라고 명확히 답변하되, 빅4를 폄하하지 않고 '보완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HAPTER 3: 기아 심층 분석 — '80년 헤리티지'의 기업이 방산에서 찾은 새로운 성장 엔진 

3-1. 기아 전체 사업 구조와 최근 재무 현황 

기아는 1944년 경성정공으로 출발하여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2024년 매출 

107.4조 원, 영업이익 12.7조 원(영업이익률 11.8%)을 달성하며 창사 이래 최초로 매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

다. 글로벌 판매 대수는 약 308만 대로, 현대차(약 421만 대)와 합산하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 3위의 자동차 

그룹입니다. 

2025년에는 매출 114.1조 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를 경신했으나, 미국 관세 영향과 인센티브 비용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9.1조 원(영업이익률 8.0%)으로 다소 하락했습니다. 이는 영업이익률 11.8%에서 8.0%

로의 하락이지만, 자동차 산업 평균(5~7%)과 비교하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6년 가이던스는 매출 

122.3조 원(+7.2%), 영업이익 10.2조 원(+12.4%)으로, 수익성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승용차(쏘렌토·스포티지·K5·EV6·EV9 등), 상용차(봉고·타스만), 전동화(EV 전용 모

델), PBV(PV5·PV7),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특수사업(군용 차량)으로 구성됩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북미 

약 35%, 유럽 약 25%, 한국 약 20%, 기타(인도·중남미·중동·아시아) 약 20%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송호성 CEO가 2025년 4월 발표한 기아의 중장기 전략은 '지속가능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2030

년까지 글로벌 판매 419만 대, 2025~2029년 총 투자 42조 원(전동화 67%, SDV 9%, AAM/로보틱스 8%, 

생산 시설 16%)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서 특수사업은 별도 항목으로 대대적으로 강조되지는 않지만, 

PBV 사업과의 기술적 시너지, K-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 기여 등 간접적 전략 가치가 높은 사업

으로 내부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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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수사업부의 역사적 헤리티지 — 50년의 군용 차량 DNA 

기아의 군용 차량 역사는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합니다. 1973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1976년 

최초의 국산 군용 트럭(2.5톤 K711)을 생산하면서 본격적인 군용 차량 제조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1/4톤(K131), 

1¼톤(KM450), 2½톤(KM250), 5톤(KM500), 15톤(KM1500)에 이르는 군용 표준 트럭 전 라인업을 공급하며, 

대한민국 육군의 차량 전력을 사실상 독점 공급해 왔습니다. 

이 50년의 헤리티지는 단순한 이력이 아닙니다. 수만 대의 군용 차량을 한국군에 납품하면서 축적된 군 규격

(MIL-STD, KDS) 이해도,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과의 협업 경험, 한반도 지형·기후에 최적화된 차량 설계 노

하우, 그리고 군 사용자(장병)의 피드백을 반영한 지속적 설계 개선 역량이 이 기간 동안 축적되었습니다. 이러

한 무형 자산은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에 복제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3-3. 특수사업부 조직 구조와 인력 현황 

기아 특수사업부는 김익태 전무가 이끄는 독립 사업부로, 조직적으로 기아(주) 내 별도 사업부로 운영됩니다. 서

울 압구정 기아360 사옥에 기획·해외영업 조직이, AutoLand 광주(하남산단)에 생산 라인과 한국 유일의 특수차

량 전문 연구소(1985년 설립)가 위치합니다. 

주요 하위 조직으로는 특수상품팀(사업 기획·국내 영업), 특수해외사업팀(해외 수출 영업·오프셋 협상), 특수수출

팀(수출 실행), 특수체계설계팀(차량 시스템 설계), 특수차량연구팀(R&D·CAE), IPS팀(종합군수지원·매뉴얼·부품 

카탈로그)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인력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광주 공장의 특수차량 생산 라인 인력과 서울

·광주의 R&D·영업 인력을 합산하면 수백 명 규모로 추정됩니다. 

연간 군용 차량 생산 대수는 약 2,100대(2021~2024년 일정 수준 유지)이며, 여기에는 KLTV, 레거시 표준 트

럭(K311·K511·K711 등), 기타 특수 목적 차량이 포함됩니다. 연매출은 약 2,000억 원 내외로 추정되며, 이는 

기아 전체 매출의 약 0.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특수사업부의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폴란

드 KLTV 수출 계약(약 4,580억 원) 하나만으로도 통상 연매출의 약 2배에 달하며, KMTV 양산이 본격화되면 

국내 군용 트럭 교체 사업만으로도 수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4. 제품 포트폴리오 — 1/4톤부터 15톤까지, 그리고 미래 플랫폼 

기아 특수사업부의 현행 제품 라인업은 다섯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특성과 전략적 의미를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KLTV(소형전술차, K-151 계열)는 기아 특수사업부의 대표 수출 전략 제품입니다. 모하비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

발되었으며, V6 3.0L 디젤 엔진 225마력, 8단 자동변속기, 상시 4WD 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속

도 130km/h, 60% 등판능력, 1m 도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방호 키트 장착 시 STANAG 4569 Level 2 이상

의 방호 등급을 달성합니다. 파생형으로는 K151(지휘용 4인승), K152(수송용 8인승), K153(정찰용 장갑), 

K154(비장갑 관측)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드론 탑재형 KLTV도 개발되었습니다. 미국 험비와의 비교에서 

KLTV의 강점은 자동변속기에 의한 운전 편의성(험비는 수동변속기), 디지털 계기판, 에어컨 기본 장착 등 "21세

기형 군용 차량"으로서의 승차원 편의성입니다. 

KMTV(중형표준차, K-551/K-751)는 48년 만에 교체되는 한국군의 신형 2.5톤/5톤 표준 트럭입니다. 이 제품의 

전략적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현재 한국군이 운용 중인 수만 대의 노후 군용 트럭(1976년부터 생산된 

K311·K511 시리즈)을 KMTV로 교체하는 사업이 향후 10~15년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KMTV는 280~330마

력 디젤 엔진, 8단 자동변속기, 1m 도하 능력, EMP 차폐, 런플랫 타이어(피탄 시에도 주행 가능), 어라운드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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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 중앙타이어공기압조절장치(CTIS) 등을 기본 탑재합니다. 2025년 6월 양산이 개시되었으며, 초기 물량은 

육군에 우선 배치됩니다. KMTV의 개발 과정에서 "군용차도 스마트해질 수 있다"는 컨셉이 적용되어, 기존 군용 

트럭에는 없었던 자동변속기·디지털 계기판·어라운드뷰 모니터가 탑재된 것이 특징입니다. 

군용 타스만은 기아의 최신 전략 제품입니다. 상용 타스만 픽업 트럭을 기반으로 군용화한 차량으로, 2025년 2

월 IDEX(아부다비 방산 전시회)에서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2.2L 디젤 엔진 210마력, 1.1톤 적재 능력, 800mm 

도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 서울 ADEX에서 타스만 지휘 통신차가 육군 표준 지휘차량으로 선

정되었음이 발표되었고, 2025년 하반기부터 납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전략적 의미는 기아가 KLTV(중

형 전술차)와 KMTV(대형 표준 트럭) 사이에 경량 전술 차량이라는 새로운 세그먼트를 추가하여 라인업 갭(gap)

을 메운 것입니다. 또한 상용 픽업 트럭을 군용화하는 모델은 개발 비용이 낮고 양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레거시 표준차량으로는 1¼톤(KM450), 2½톤(KM250), 5톤(KM500), 15톤(KM1500) 군용 트럭 계열이 있습

니다. 이 차량들은 1970~80년대부터 생산되어 현재까지 한국군의 주력 수송 차량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KMTV로의 교체가 진행되더라도, 수만 대의 레거시 차량에 대한 정비·부품 공급 수요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

니다. 

특수 목적 플랫폼으로는 천궁-Ⅱ 발사대 탑재 차량, 120mm 박격포 탑재차, 드론 탑재 KLTV, 수소 연료전지 

ATV 컨셉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수소 군용 ATV는 현대차그룹의 수소 기술과 방산 요구 사항을 연결하는 미래 

기술 시범 프로젝트로, 상용화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술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3-5. 전략 방향 — 방산이 기아 미래 전략의 '숨은 축'인 이유 

기아의 42조 원 투자 계획에서 특수사업은 별도 항목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 가지 

전략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PBV 사업과의 시너지가 첫 번째입니다. 기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PBV(Purpose-Built Vehicle) 사업은 특수 

목적 차량을 맞춤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동 진료소, 이동 도서관, 배달 전용 차량 등 다양한 용도의 PBV

를 개발하려면, "고객의 미션에 최적화된 차량을 설계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기아 특수사업부는 지난 50년

간 정확히 이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군의 작전 요구 사항(ROC)에 맞춰 차량을 설계하는 프로세스는 PBV의 

고객 요구 사항(SOR) 기반 설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송호성 CEO는 취임 이후 광주 공장을 PBV와 방산

의 전략적 이중 허브로 지정하여, 두 사업 간 기술·인력·시설 공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교량 역할이 두 번째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ATV, 수소 군용 트럭, 수소 드론 등 군용 수소 모빌리티 컨셉

트는 현대차그룹의 수소 기술(넥쏘·수소 상용차)과 방산 요구 사항을 연결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합니다. 군용 

환경은 극한 조건(극저온·사막·해양·진동)에서의 작동 신뢰성을 검증하기에 최적의 테스트 환경이며, 여기서 검증

된 기술은 민수 시장에 역(逆)전이될 수 있습니다. 

수출 성장 엔진 역할이 세 번째입니다. K-방산 붐에 편승하여 30개국 이상으로 확대된 수출 네트워크는 기아 브

랜드의 글로벌 인지도 확대에 기여합니다. 폴란드에서 KLTV가 '레그완'이라는 이름으로 폴란드군에 배치되면, 

기아 브랜드에 대한 폴란드 시민의 인식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아 승용차의 유럽 마케팅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3-6. 차별화 포인트 — 기술·브랜드·채널·비용 구조 

기아 특수사업부의 차별화를 네 가지 축으로 정리합니다. 기술 차별화는 현대차그룹의 양산 기술(8단 자동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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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자 제어 서스펜션, 커넥티드카 기술)을 군용 차량에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군용 차량 전문 기업

(Oshkosh, IVECO Defence)이 독자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합니다. 브랜드 차별화는 "현대

자동차그룹"이라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신뢰도를 방산 시장에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시

장에서 "기아가 만든 군용 차량"이라는 브랜드 인식은 군용 차량만 생산하는 중소 방산 기업 대비 높은 품질 신

뢰도를 제공합니다. 채널 차별화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딜러·서비스 네트워크를 후속 군수지원(ILS)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용 구조 차별화는 앞서 언급한 부품 공용화와 대량 생산 인프라를 통한 원가 절감에 있

습니다. 

3-7. 리스크 요인 — 규모의 한계와 기술 전환 과제 

기아 특수사업부가 직면한 리스크를 솔직하게 분석합니다. 첫째, 방산 매출이 전체의 0.2%에 불과하여 그룹 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기아의 42조 원 투자 계획 중 전동화에 67%가 배분되는 반면, 방산에 

대한 별도 투자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수사업부의 R&D 예산과 인력 확보가 그룹 전략의 우선순

위 변화에 영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타이곤(4x4/6x6/8x8 장갑차)이 기아의 전술 차량 영역에 부분적으로 침투하고 있

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차륜형 장갑차와 전술 차량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한화에어로와의 영역 충돌 가능

성이 존재합니다.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는 Oshkosh(JLTV), IVECO Defence(LMV), BMC(Amazon), Arquus(Sherpa) 등과의 

직접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 BMC는 가격 경쟁력에서 기아와 유사한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어, 중

동·아프리카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군용 차량 전동화 트렌드가 가속될 경우, 현재 디젤 엔진 중심의 플랫폼을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기술적 

과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 리스크는 현대차그룹의 수소·전기 파워트레인 R&D 역량(E-GMP, 800V 아키텍처, 

HTWO 수소 시스템)이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방산 사업의 본질적 리스크인 정치·외교적 변수입니다. 방산 수출은 정부 간 관계에 크게 의존하며, 정권 

교체·외교 관계 변화에 따라 계약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거래가 EU 

내 정치적 변화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8.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면접에서 기아 특수사업부를 설명할 때 "매출 비중이 작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프레이밍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으로 PBV 시너지, 수소 군용 모빌리티의 기술 교량 역할, K-방산 수출 확대의 세 가지 전략적 역할을 언

급하고, KMTV 양산 개시(2025.6), 폴란드 KLTV 400대 인도(2026), 타스만 군용 표준차량 선정이라는 최근 

사실(fact) 3개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십시오. "왜 빅4가 아니라 기아인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전술 차륜 차량

의 개발 설계를 하고 싶고, 이 분야에서 한국 유일의 OEM은 기아"라고 명확히 답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또한 리스크 요인(특히 그룹 내 투자 우선순위, 전동화 전환 과제)을 자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러나 현대차그룹

의 전동화·수소 기술이 이 리스크를 상쇄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면,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CHAPTER 4: 인재상·조직 문화·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 '대담한 도전'과 '유기적 협업'의 교차점 

4-1. 기아 공식 인재상 5대 가치의 구조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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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는 브랜드 철학 "Movement that inspires"를 인재상에 반영하여 5대 핵심 가치를 제시합니다. 이 인재상

은 2021년 기아 리브랜딩 이후 재정립된 것으로, 단순한 채용 슬로건이 아니라 인사 평가 체계에도 반영되는 

실질적 기준입니다. 

첫 번째 가치인 "사람을 생각합니다"는 다양한 배경을 존중하고, 고객·동료·사회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특수사업 맥락에서 이는 군(소요군)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에 

반영하는 태도로 해석됩니다. 군용 차량의 최종 사용자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며, 설

계 엔지니어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 사용자의 생존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가치인 "함께, 더 멀리 나아갑니다"는 팀·지역 경계를 넘는 협업과 경청을 강조합니다. 특수사업부에서 

이 가치는 설계·시험·생산·구매·IPS·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등 다부서·다기관 협업이 일상적이라는 업무 현실

에 직결됩니다. 설계 엔지니어 혼자서 완결되는 업무는 거의 없으며, 항상 내부 7개 이상의 조직과 외부 5개 이

상의 기관과 동시에 소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치인 "서로에게 힘을 실어줍니다"는 합의된 목표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와 약속 이행을 강조합니다. 

방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는 장기 프로젝트(5~10년)의 마일스톤별 책임 완수, 형상 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의 정확성, 그리고 설계 변경 시 관련 조직에 대한 즉각적·투명한 정보 공유로 구체화됩니다. 

네 번째 가치인 "과감히 한계에 도전합니다"는 끊임없는 질문과, 리스크를 분석한 후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특수사업부에서 이 가치는 MIL-STD 등 극한 환경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 한계 극복에 

직접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KMTV의 EMP 차폐 설계는 기존 군용 트럭에 적용된 적 없는 기술이었으며, 이를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치인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은 고객 관점 사고와 데이터·판단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이는 경쟁사

(동종사) 차량 사양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설계에 반영하며, 매 프로젝트마다 이전 프로젝

트의 교훈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설계 개선의 지속적 순환으로 해석됩니다. 

4-2. 특수사업부 고유 인재상의 결정적 세 키워드 

채용 공고에 명시된 특수사업부의 인재상은 "고객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거시적 관점과 균형적 사고로 함께 

협업하면서, 한계를 넘어 담대하게 도전하는 인재"입니다. 이 문장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추출하여 심층 분석합

니다. 

"거시적 관점"은 단일 부품이 아닌 차량 시스템 전체, 나아가 국방 생태계 차원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군용 차량 설계에서 하나의 부품 변경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 출력을 높이면 냉각 시스템·연료 시스템·변속기·구동계·프레임 강성까지 연쇄적으

로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용 차량은 단독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차·포병·보병·지휘소와 함

께 전장 네트워크의 일부로 작동해야 하므로, C4I 통합·전자전 방호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적 사고가 요구됩니다. 

"균형적 사고"는 성능·비용·중량·일정·규격 간 트레이드오프를 최적화하는 엔지니어링 판단력입니다. 군용 차량 

설계에서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방호력(방탄 강판 두께)을 높이면 중량이 증가하여 

기동성과 연비가 저하됩니다. EMP 차폐를 강화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정비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 요인들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설계 엔지니어의 핵심 역량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계산이 

아니라 운용 개념(CONOPS)에 대한 이해, 소요군의 우선순위 파악, 예산 제약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

단을 요구합니다. 



 

@know.youngwoo 

심층 분석 보고서: 기아-특수사업 

"담대한 도전"은 가혹 환경(극한 온도, 험지, 피탄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차량을 설계해야 하는 직무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KLTV가 영하 32도에서 영상 52도까지 작동해야 하고, 60%의 경사를 등판해야 하며, 1m 깊이의 

물을 도하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은, 민수 차량 설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 요구 사항입니다. 이러한 조건

을 충족하면서도 양산 가능한 비용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기술적 한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4-3. 조직 문화 — 대기업 1위 조직문화의 실체 

기아는 2025년 CEO스코어 조사에서 1만 명 이상 민간 기업 중 조직문화 종합 평가 1위(잡플래닛+블라인드 평

균 3.85/5.0)를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설문 순위가 아니라, 기아가 2019년 이후 추진해 온 조직 문

화 혁신의 성과입니다. 

핵심 변화는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기존 6단계 연공서열 체계(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를 4단계 

역할 기반 체계(G1→G2→G3→G4)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급에 따른 위계보다 역할과 역량에 기반한 평

가를 지향합니다. 둘째, 직급 호칭도 매니저(G1~G2)·책임매니저(G3~G4)로 단순화하여, 불필요한 위계 의식을 

해소했습니다. 셋째, 상대평가(강제 분포)를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동료 간 경쟁보다 개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넷째, 동료 피드백 제도(더 서포트 보드), 사내 공모제(OJM, Open Job Market), 타

부서 인턴십(OXM, Open Experience Market), 3주 연속 휴가제,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워라밸(Work-Life Balance) 항목에서 1위, 경영진 신뢰 항목에서 1위, 승진 기회와 복지·급여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은, 기아가 높은 연봉(대기업 수준)과 함께 수평적·유연한 조직 문화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

만 특수사업부의 경우, 방산 사업 특성상 보안 규정이 엄격하고, 정부 기관 대응 업무의 특성상 일반 자동차 

R&D 부서 대비 공식적·절차적 업무 비중이 높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4-4. 방산 개발설계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도메인 특화 역량 — 안전 최우선 마인드셋 

방산 특수차량 개발 설계 직무는 일반 자동차 설계와 본질적으로 다른 도메인 특성을 갖습니다. 그 중 가장 근

본적인 차이는 안전 최우선(Safety-First) 마인드셋입니다. 

군용 차량의 설계 결함은 장병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민수 차량에서의 설계 결함은 리콜로 해결할 수 있지만, 전

장에서 운용 중인 군용 차량의 설계 결함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설계 엔지니어에

게 요구되는 것은 "완벽주의에 가까운 설계 검증 습관"입니다. 모든 설계 결정에 대해 "이 설계가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를 자문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방탄 설계(방탄 강판의 두께·재질·접합 방법), 롤오버 보호(전복 시 승차원 보호 구조), EMP 차폐(전

자기펄스로부터 전자 장비 보호), 지뢰/IED 방호(차체 하부의 V자형 방호 구조) 등은 민수 차량에 존재하지 않

는 설계 요구 사항입니다. 이러한 설계 요구 사항은 MIL-STD-810G(환경 시험 표준), MIL-STD-461(전자기 적

합성), MIL-STD-1290(충돌 저항성), KDS(국방 규격), STANAG 4569(방호 등급) 등의 군 규격으로 정량적으로 

정의됩니다. 설계 엔지니어는 이러한 규격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에 반영하며, 시험을 통해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4-5. 장기 프로젝트 사이클에 대한 인내와 체계적 마일스톤 관리 

방산 차량 개발은 선행연구→탐색개발→체계개발→양산까지 5~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는 민수 자동차의 개발 

주기(3~5년)보다 현저히 길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 검토(Technical Review)를 거칩니다. 방위사업청의 체

계공학 기반 기술관리 가이드에 따르면, SRR(시스템 요구사항 검토)→SFR(시스템 기능 검토)→PDR(기본설계검

토)→CDR(상세설계검토)→TRR(시험준비검토)→SVR(시스템 검증 검토)→PRR(양산준비검토)→PCA(물리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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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감사)의 8단계 기술검토 체계가 적용됩니다. 

각 단계에서는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대한 기술 문서(설계 구상서, 

설계 계획서, 설계 완료 보고서, 시험 계획서, 시험 결과 보고서 등)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기 성과보다 마일스톤별 완결성을 중시하는 업무 리듬입니다. 매일의 업무가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장기적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는 인내력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KMTV의 경우, 사업 착수부터 양산 개시까지 약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차례의 설계 변

경, 정부 시험 재시행, 규격 변경 대응 등이 반복되었으며, 이를 끈기 있게 수행한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있었기

에 2025년 6월 양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4-6. 다기관 인터페이스 역량과 보안 의식 

설계 엔지니어는 내부적으로는 생산·구매·품질·IPS팀과, 외부적으로는 방위사업청(DAPA)·국방기술품질원

(DTAQ)·국방과학연구소(ADD)·소요군(군 사용자)·해외 고객국과 동시에 소통해야 합니다. 이는 뛰어난 커뮤니케

이션 역량을 요구합니다. 특히 정부 기관과의 소통은 민간 기업 간 소통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공식적 문서 

기반의 의사소통, 엄격한 절차 준수, 회의록과 합의서의 정확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보안 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군용 차량의 설계 정보는 군사 기밀에 해당하며, 보안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도면, 시험 데이터, 성능 사양 등은 모두 보안 등급이 부여되며, 이를 관리

하는 엄격한 문서 통제 체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는 일반 자동차 R&D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이

며, 신입 엔지니어가 적응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7. 이 직무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의 공통 패턴 

방산 특수차량 개발 설계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엔지니어들의 공통된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스템적 사고 능력이 뛰어납니다. 개별 부품이 아닌 차량 전체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하나의 변경이 다른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서화 습관이 철저합니다. 군용 차량 설계에서는 "기

록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설계 근거, 대안 분석, 결정 이유를 모두 문서로 

남기는 습관이 체화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해관계자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내부 7개 조직, 외부 5개 기관과 동

시에 소통하면서 상충하는 요구 사항을 조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넷째, 인내력과 끈기가 있습니다. 5~10년의 

긴 개발 주기 동안 동기를 유지하고, 반복적인 설계 변경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호기심과 자기 개발 

의지가 강합니다. 군 규격, 경쟁사 제품, 최신 기술 트렌드를 자발적으로 학습하며, 도메인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심화합니다. 

반대로, 이 직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형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유형(방산은 장기 프로젝트), 자

유로운 창의성만을 중시하는 유형(규격과 절차의 엄격한 준수 필요), 개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유형(다기관 협업

이 일상), 보안 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유형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8.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특수사업부 고유 인재상의 세 키워드(거시적 관점·균형적 사고·담대한 도전)를 반드시 녹

여야 합니다. "거시적 관점"은 차량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경험으로 사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대

학원 프로젝트에서 여러 서브시스템을 통합 관리한 경험, 또는 팀 프로젝트에서 개별 업무가 전체 목표에 어떻

게 기여하는지를 인식하고 조율한 경험이 적합합니다. "균형적 사고"는 상충하는 요구 조건을 최적화한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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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화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과 성능의 트레이드오프를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 경험, 제한된 자원 하

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한 경험이 적합합니다. "담대한 도전"은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끈기 있게 해결한 경험으로 

사례화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적

합합니다. 

또한 기아의 조직문화 특성(역할 기반 4단계 체계, 절대평가, 수평적 문화, OJM·OXM 제도)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조직 적합도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기아의 G1~G4 역할 기반 체계와 절대평가 제도는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문화라고 이해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이 효과적입니다. 

 

CHAPTER 5: 직무 분석 — 특수사업 개발 설계, 가혹한 환경을 위한 정밀한 엔지니어링 

5-1. 공고 기반 직무 정의 — 세 가지 핵심 업무 영역의 상세 분석 

2026 상반기 기아 신입채용 공고 및 이전 채용 공고(비즈니스피플, 잡코리아, 기아커리어스 등)에 명시된 직무 

상세는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근무지는 AutoLand 광주(전남 광주시 하남산업단지)이며, 직급은 

매니저(G1~G2), 분야는 특수차량연구입니다. 

영역 1은 차량 시스템 설계 및 솔루션 개발입니다. 이 영역의 핵심은 "차량 전체의 성능을 시스템 차원에서 설

계하고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능 설계 검토는 차량의 승차감(Ride Comfort), 조종 안정성

(Handling Stability), 구동력(Traction), 제동력(Braking Performance), NVH(소음·진동·하시니스), 내구성

(Durability), 품질(Reliability) 등 차량 성능의 전 영역을 포괄합니다. 버추얼 해석(CAE)은 유한요소해석(FEA)

을 통한 구조 강도 분석, 다물체 동역학(MBD) 시뮬레이션을 통한 차량 거동 분석, 전산유체역학(CFD)을 통한 

냉각·공력 해석 등을 포함합니다. 실차 평가는 광주 공장 내 시험장 또는 군 시험장(예: 국방기술품질원 시험장)

에서의 주행 시험, 환경 시험(고온·저온·사막·한냉), 내구 시험(비포장도로 주행·등판·도하) 등을 수행합니다. 

구동 시스템(엔진 부품), 연료 시스템(탱크 및 플루이드 라인), 제동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도 이 영역에 포함됩니

다. KLTV의 경우 V6 3.0L 디젤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 상시 4WD 트랜스퍼 케이스,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

을 담당하며, KMTV의 경우 280~330마력 디젤 엔진, 8단 자동변속기,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 CTIS(중앙타이어

공기압조절장치) 등의 설계를 담당합니다. 또한 현가·조향·타이어 등 샤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기적 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설계 엔지니어가 자신의 담당 시스템뿐 아니라, 인접 시스템(예: 엔진 엔

지니어가 변속기·냉각·연료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이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차량 시스템 강건화(Robustness Improvement)는 군용 차량 특유의 요구 사항입니다. 민수 차량은 일반 도로 

조건에서의 내구성을 확보하면 되지만, 군용 차량은 비포장 험지, 수중 도하, 극한 온도, 진동·충격, 피탄 등 극

한 조건에서의 작동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DFMEA(설계 고장 모드 영

향 분석)를 수행하고, 안전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는 설계 방법론이 적용됩니다. 

영역 2는 시스템 상세 설계 및 시제작/시험 보완 대응입니다. 이 영역의 핵심은 "설계 콘셉트를 구체적인 도면

과 모델로 구현하고, 시제작·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설계 사양 검토는 소요

군이 제시한 요구운용성능(ROC)과 방위사업청이 확정한 체계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이를 서브시스템 수준의 설

계 사양으로 배분(Allocation)하는 작업입니다. 개발 콘셉트에 따른 설계 구상서 작성은 여러 설계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 안을 선정하고, 그 근거를 문서화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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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동종사 차량) 사양 조사는 공고에 명시된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 제품(Oshkosh 

JLTV, AM General HMMWV, IVECO LMV, BMC Amazon 등)의 제원(중량·출력·방호 등급·도하 능력·등판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작업입니다. 이 업무는 단

순한 카탈로그 비교가 아니라,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성능 차이, 가격 대비 성능(Cost-Effectiveness), 후속 군

수지원(ILS) 편의성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분석입니다. 

CATIA 모델링(3D/2D)은 이 직무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업무입니다. CATIA V5(또는 V6)를 사용하여 차량 외

관, 프레임, 서스펜션, 파워트레인, 내장재, 방호 구조 등의 3D 모델을 생성하고, 이로부터 제조용 2D 도면을 

추출합니다. 군용 차량은 민수 차량 대비 복잡한 형상(방탄 패널, 무장 탑재 인터페이스, 지뢰 방호 구조 등)을 

갖고 있어 모델링 난이도가 높습니다. 또한 패키지 레이아웃(승차원 공간·화물 공간·무장 탑재 공간·연료 탱크·보

조 장비 배치)을 한정된 차체 공간 내에서 최적화하는 작업은 상당한 경험과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중량·재료비 관리는 방산 차량 설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군용 차량의 중량은 수송 

편의성(항공기 탑재, 해상 수송), 교량 통과 하중 제한, 기동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재료비는 양산 원가와 정

부 조달 가격에 직결됩니다. 설계 엔지니어는 각 설계 변경 시 중량 변화와 재료비 변화를 추적·관리하고,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부품 개발 지원 및 시제작·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설계 보완 및 변경 대응은 설계 엔지니어의 일

상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시제차가 제작되어 시험을 수행하면, 필연적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소음, 

진동, 내구 크랙, 방수 불량, 전자 장비 오작동 등)가 발생합니다. 이때 설계 엔지니어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

석하고, 설계 변경안을 신속하게 수립하며, ECN(Engineering Change Notice)을 발행하여 관련 조직에 통보합

니다. 

영역 3은 정부 기관 업무 대응 및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이는 민수 자동차 설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산 고유의 

업무 영역으로, 기아 특수사업 개발 설계 직무를 다른 자동차 설계 직무와 구별 짓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입니

다. 단계별 정부 기관(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등) 대응은 앞서 언급한 

SRR→SFR→PDR→CDR→TRR→SVR→PRR→PCA의 8단계 기술검토에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심

사에 필요한 기술 문서를 준비하고, 심사 회의에 참석하여 설계 내용을 발표하며,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시험은 개발 시험(DT, Developmental Test)과 운용 시험(OT, Operational Test)으로 나뉩니다. 개발 시

험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하여 차량이 설계 사양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며, 운용 시험은 소요군(육군 등)이 주

관하여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설계 엔지니어는 이 시험들을 계획·준비·지원하고, 시험 결과

에 따른 설계 변경을 수행합니다. 

규격화 업무는 최종 설계를 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으로, 도면·사양서·부품 목록·교범·정비 매뉴얼 등을 정부 양식

에 맞추어 작성·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세밀한 문서 작업을 요구하며, 하나의 오류도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품질 기준이 적용됩니다. 

5-2. 일간 업무 사이클 — 설계 엔지니어의 하루 

기아 특수사업 개발 설계 엔지니어의 하루를 가상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AutoLand 광주 기준) 이메일과 사내 협업 툴을 확인합니다. 오전 시간(9시~12시)에는 CATIA V5를 열어 현

재 진행 중인 KMTV 파생형의 서스펜션 마운팅 브래킷 3D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중간에 CAE팀과 30분간 화

상 회의를 통해 전날 수행한 구조 해석 결과를 검토하고, 응력 집중 부위에 대한 형상 변경 방향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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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1시~3시)에는 주간 설계 리뷰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주 시제차 시험에서 발견된 냉각 

라인 간섭 문제에 대한 설계 변경안을 발표합니다. 회의에서 생산팀의 조립 편의성 관련 피드백과 품질팀의 부

품 신뢰성 관련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안을 수정합니다. 

오후 3시~5시에는 방위사업청 CDR(상세설계검토) 준비 자료를 작성합니다. 설계 완료 보고서의 해당 섹션을 

업데이트하고, 설계 근거(Design Rationale)와 대안 분석(Trade-off Study) 결과를 정리합니다. 5시~6시에는 

부품 협력사와 전화 회의를 통해 방탄 강판의 납기 일정과 시제 부품 품질 이슈를 확인합니다. 6시 이후에는 당

일 업무 기록을 정리하고, 내일 진행할 CATIA 모델링 계획을 수립한 후 퇴근합니다. 

이 일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설계 엔지니어의 하루 중 약 40~50%는 CAD/CAE 작업(CATIA 모델링, 해석 결과 

검토), 약 30%는 회의·협의(설계 리뷰, 정부 기관 대응, 협력사 소통), 약 20%는 문서 작성(설계 보고서, ECN, 

규격화 자료)에 할애됩니다. 프로젝트 단계에 따라 이 비중은 변동됩니다. 설계 초기(콘셉트 단계)에는 

CAD/CAE 비중이 높고, 시험 단계에서는 현장 지원과 문제 해결 비중이 높으며, 규격화 단계에서는 문서 작성 

비중이 높아집니다. 

5-3. 월간·연간 업무 사이클 

월간 업무는 설계 마일스톤 진도 점검 및 보고, 시제 제작 현장(광주 공장) 팔로업, 협력사 부품 품질 검토, 군 

규격(MIL-STD·KDS) 적합성 검증, 형상 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업무를 포함합니다. 형상 관리는 

방산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로, 모든 설계 변경의 이력을 추적·관리하고, 현재 유효한 도면 버전이 무엇인지

를 명확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차량에 수천 개의 부품이 있고, 각 부품의 도면이 여러 차례 개정되므로, 

형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된 버전의 부품이 생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업무로는 주요 기술 검토 회의(PDR·CDR·TRR 등)의 주관 또는 참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검토는 보통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방대한 기술 문서(수백~수천 페이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방위사업청·국방

기술품질원의 감사 대응 및 규격화 자료 준비, 방산 전시회 참가(ADEX, DX KOREA, IDEX, WDS 등), 인사 평가 

및 교육(현대차그룹 기술 교육, 모빌리티 아카데미, DT/AI 교육 등)도 연간 업무에 포함됩니다. 

5-4. 이해관계자 맵 — 설계 엔지니어가 소통하는 12개 이상의 조직 

내부 이해관계자는 크게 7개 조직으로 구분됩니다. 특수상품팀은 사업 기획·국내 영업을 담당하며, 설계 엔지니

어에게 고객(군)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사업 일정을 관리합니다. 특수해외사업팀은 해외 수출 영업·오프셋 협상을 

담당하며, 수출국의 특수 요구사항(사막 환경 적응, 현지 부품 호환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할 때 설계 엔지니어

와 긴밀히 협업합니다. IPS팀(종합군수지원)은 운영·정비 매뉴얼, 부품 카탈로그, 교육 훈련 자료를 작성하며, 설

계 엔지니어는 이들에게 설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산 부서(광주 공장)는 설계 결과를 실제 차량으로 제작하는 조직으로, 설계의 제조 가능성(Manufacturability)

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품질 부서는 부품·완성차의 품질 기준 설정과 검사를 담당합니다. 구매 부서는 부

품 협력사 선정과 원가 관리를 담당합니다. 현대차그룹 R&D센터는 공용 플랫폼·엔진·변속기 관련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5개 이상 기관에 걸쳐 있습니다. 방위사업청(DAPA)은 계약 발주, 기술 검토 심사, 예산 집

행을 총괄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DTAQ)은 품질 인증, 개발 시험 주관, 규격화 심사를 담당합니다. 국방과학연

구소(ADD)는 기술 요구 사항 설정, 공동 R&D, 핵심 기술 자문을 제공합니다. 소요군(육군 등)은 최종 사용자로

서 요구운용성능(ROC)을 제시하고 운용 시험을 수행합니다. 부품 협력사(방탄 강판·서스펜션·전자 부품·엔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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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등)는 설계 엔지니어의 도면에 따라 부품을 개발·납품합니다. 수출 프로젝트의 경우 해외 고객국 군·조달 기

관이 추가되어, 이해관계자의 수와 복잡도가 더욱 증가합니다. 

5-5. 핵심 역량 요구 사항 — 기술·지식·소프트 스킬의 삼각 구조 

기술 역량의 핵심은 CATIA V5 3D/2D 모델링 능력입니다. 신입 엔지니어의 경우 대학에서의 CATIA 사용 경험 

또는 동급 CAD 도구(NX, CREO, SolidWorks) 경험이 필수적이며, 입사 후 CATIA V5에 대한 심화 교육을 받

게 됩니다. CAE(구조 해석·내구 해석·충돌 해석)용 FEA 도구(Abaqus, NASTRAN, LS-DYNA 등) 활용 경험은 

우대 사항이며, 차량 동역학(Vehicle Dynamics), 샤시 시스템(현가·조향·제동),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구동계)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심화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부 전공으로는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항공우주공학, 산업공학

(생산 관점), 재료공학(방탄 강판·복합재 관점) 등이 적합합니다. 

지식 역량으로는 군 규격에 대한 기본 이해가 요구됩니다. MIL-STD-810G는 환경 시험 표준으로, 고온·저온·습

도·진동·충격·모래먼지·비·물침수·고도 등 29개 환경 조건에서의 장비 시험 방법을 규정합니다. MIL-STD-461은 

전자기 적합성(EMC/EMI) 시험 표준으로, 군용 차량의 전자 장비가 전자기 간섭을 발생시키거나 영향받지 않아

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KDS(국방 규격)는 한국 국방부가 독자 제정한 규격으로, 한반도 환경 특성

을 반영합니다. STANAG 4569는 NATO의 차량 방호 등급 체계로, Level 1(소화기 방호)부터 Level 6(대구경 

화기 방호)까지 규정합니다. 신입 엔지니어가 이 모든 규격을 입사 전에 숙지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규격 체

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학습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위사업청 체계공학 기반 기술관리 가이드에 명시된 SRR→SFR→PDR→CDR→TRR→SVR→PRR→PCA의 8

단계 기술검토 체계를 숙지하면 큰 강점이 됩니다. 면접에서 "방산 개발 프로세스의 핵심 단계를 알고 계십니

까?"라는 질문에 이 8단계를 설명할 수 있으면, 직무에 대한 사전 학습 의지를 인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소프트 스킬로는 다기관 협업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7개 내부 조직과 5개 이상의 외부 기관을 동시에 관리하

면서, 상충하는 요구 사항을 조율하고, 일정을 맞추며, 품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

소통 능력, 갈등 조정 능력, 회의 운영 능력이 필요합니다. 엄격한 문서화 역량도 핵심입니다. 설계 구상서, 설계 

계획서, 설계 완료 보고서, 시험 보고서, ECN 등 공식 문서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은 방산 엔지

니어의 기본 자질입니다. 보안 의식(군사 기밀 취급 인가), 장기 프로젝트 관리 인내력, 그리고 수출 프로젝트를 

위한 영어 커뮤니케이션 역량(TOEIC Speaking 또는 OPIc 필수)도 필요합니다. 

5-6. 추론 기반 KPI 및 평가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한 주요 KPI는 다섯 가지입니다. 설계 품질은 도면 오류율, 설계 검토 통과율, ECN 

발생 빈도로 측정됩니다. 도면 오류가 적고 설계 검토를 1차에 통과하며 ECN 발생 빈도가 낮을수록 높은 평가

를 받습니다. 일정 준수는 PDR·CDR 등 마일스톤 기한 준수율로 측정됩니다. 방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일정 지

연은 정부 계약 위약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한 KPI입니다. 

비용 목표 달성은 설계 목표 원가 대비 실현율, 중량·재료비 관리 수준으로 측정됩니다. 시험 합격률은 정부 시

험(개발 시험·운용 시험)에서의 1차 합격률로, 시험 불합격은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로 직결되므로 높은 가중치

가 부여됩니다. 군 요구운용성능(ROC) 충족률은 소요군이 제시한 성능 요구사항을 얼마나 정확히 충족했는지를 

나타내는 최종 성과 지표입니다. 

신입 엔지니어의 경우, 초기 1~2년은 선배 엔지니어의 설계를 보조하면서 CATIA 숙련도, 군 규격 이해도, 문서 

작성 정확도를 집중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5년 차에 접어들면 독립적인 서브시스템 설계를 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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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7~10년 차에는 프로젝트 리더(PL) 또는 수석 설계 엔지니어로서 차량 전체의 설계를 총괄하는 역할로 성

장합니다. 

5-7. 대표 업무 시나리오 — KMTV 수출형 파생 개발 

실제 업무 흐름을 KMTV(중형표준차) 수출형 파생 개발을 예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1단계(요구사항 분석, 1~2개월)에서는 특수해외사업팀으로부터 수출 대상국(예: 중동 A국)의 요구사항을 접수합

니다. A국은 사막 환경(영상 52도, 모래 폭풍)에서의 운용을 요구하며, STANAG 4569 Level 2 방호, 자국산 통

신 장비 탑재 인터페이스, 아랍어 계기판을 추가 요구합니다. 설계 엔지니어는 이 요구사항을 기존 KMTV 사양

과 비교하여 갭(Gap) 분석을 수행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항목을 목록화합니다. 

2단계(콘셉트 설계, 2~3개월)에서는 기존 KMTV 플랫폼 대비 변경 사항을 설계 구상서로 작성합니다. 사막 환

경 적응을 위한 엔진 냉각 강화(라디에이터 용량 증대), 에어 필터 변경(사막용 2단 에어 필터), 서스펜션 세팅 

조정(모래 노면 최적화), 방탄 키트 설계(STANAG 4569 Level 2 충족을 위한 강판 두께·재질 결정), 통신 장비 

탑재 인터페이스 설계(A국산 통신 장비 크기·중량·전원 요구 사항 반영), 계기판 변경(아랍어 표시) 등의 변경 사

항을 구체화합니다. 각 변경 사항에 대해 2~3개의 대안을 검토하고, 성능·비용·중량·일정 측면의 트레이드오프 

분석을 수행하여 최적 안을 선정합니다. 

3단계(CATIA 모델링, 3~6개월)에서는 확정된 설계 콘셉트를 CATIA V5로 3D 모델화합니다. 라디에이터 크기 

증대에 따른 엔진룸 패키지 레이아웃 변경, 방탄 패널 형상 설계, 통신 장비 랙(Rack) 설계, 배선 경로

(Harness Routing) 변경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섭 체크(Interference Check)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부품 간 물리적 간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CAE 해석, 2~3개월)에서는 변경된 구조의 강도·내구·충돌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방탄 패널 추가에 따

른 프레임 강성 변화, 냉각 시스템 변경에 따른 열유동 해석, 서스펜션 세팅 변경에 따른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

션 등을 진행합니다. CAE 결과에 따라 설계를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이터레이션(Iteration)이 수 차례 발생합니

다. 

5단계(PDR/CDR, 2~3개월)에서는 기본설계검토(PDR)·상세설계검토(CDR)를 수행합니다. 방위사업청·국방기술

품질원(또는 수출의 경우 A국 조달 기관)의 심사관에게 설계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에 답변하며, 지적 사항에 대

한 보완 조치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페이지의 기술 문서(설계 완료 보고서, 도면 목록, CAE 보고서, 

시험 계획서 등)를 작성·제출합니다. 

6단계(시제 제작·시험, 6~12개월)에서는 광주 공장에서 시제차(Prototype)를 제작하고, 군 시험장에서 환경 시

험(고온·사막 조건), 주행 시험(비포장 모래 노면), 방호 시험(사격 시험), 전자기 적합성 시험 등을 수행합니다. 

시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예: 고온 환경에서의 냉각수 비등, 모래 유입에 따른 에어 필터 조기 막힘)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문제 분석과 설계 변경안 수립이 요구됩니다. 

7단계(설계 보완, 2~3개월)에서는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ECN(Engineering Change Notice)

을 발행합니다. 각 ECN에 대해 변경 이유, 변경 내용, 영향 분석(중량·비용·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문서화하고, 

관련 조직(생산·구매·품질·IPS)에 통보합니다. 

8단계(규격화·양산 이행, 2~3개월)에서는 최종 확정된 도면과 사양서를 정부(또는 A국 조달 기관)에 등록하고, 

양산용 금형·치공구 제작을 발주하며, 양산 라인 설정을 지원합니다. 이후 초도 양산 차량에 대한 품질 검증을 

수행하고, 양산 안정화까지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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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 프로세스는 통상 2~3년이 소요되며, 한 명의 설계 엔지니어가 모든 단계를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합니다. 신입 엔지니어는 3~5단계(CATIA 모델링·CAE 해석·PDR/CDR 문서 작

성)를 주로 담당하며, 경력이 쌓이면서 점차 전체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역할로 성장합니다. 

5-8.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이 직무의 본질은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차량을 시스템 관점에서 설계하고, 정부 기관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규격화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다음 네 가지 중 적어도 두 가지를 경험적으로 증명해

야 합니다. 첫째, CATIA 또는 동급 CAD 도구(NX, CREO, SolidWorks) 활용 경험입니다. 구체적인 모델링 프

로젝트 사례를 제시하고, 어떤 부품을 어떤 방법으로 모델링했는지 설명합니다. 둘째, 팀 프로젝트에서 시스템 

통합 또는 다부서 협업 경험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학부 연구, 인턴 경험 등에서 여러 전공 분야의 인원과 협업

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든 경험을 사례화합니다. 셋째, 제약 조건(비용·중량·시간) 하에서 설계 최적화를 수행한 

경험입니다. 한정된 예산이나 시간 내에서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트레이드오프 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적합합니다. 넷째, 문서 기반 의사소통 및 체계적 보고 경험입니다. 기술 보고서 작성, 논문 집필, 프로젝트 문서

화 경험을 사례로 활용합니다. 

공고에 명시된 "경쟁사(동종사 차량) 사양 조사"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경쟁사 제품의 사양을 사전

에 조사해 두면 면접에서 즉각적인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shkosh JLTV의 중량(약 6.3톤)·

출력(340마력)·방호 등급(STANAG Level 2+)·최고속도(113km/h)를 기아 KLTV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지원자는 이미 직무에 대한 사전 학습을 충분히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국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차량 개발"이라는 조직 소개 문구는 영어 커뮤니케이션 역량(TOEIC 

Speaking 또는 OPIc 필수)과 글로벌 마인드셋이 단순 우대가 아닌 실무 필수임을 시사합니다. 폴란드·중동·동

남아 고객국의 요구사항을 영어로 검토하고, 해외 전시회(IDEX·WDS·EUROSATORY)에서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해외 경험이나 영어 기술 문서 작성 경험을 언급하면 실질적인 직무 

적합도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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